
말레이, 희토류 공장 재가동 고민
국회특위, 방사능 수준 낮아 안전 … 인근주민·야당은 소송 불사

말레이지아 국회 특별위원회가 방사성 폐기물 논란을 빚어온 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라이너스의 콴탄 희

토류 공장에 대해 안전하다며 가동 허가를 권고했다고 말레이지아 일간 <더 스타>가 6월19일 보도했다.

특위는 71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공장이 모든 안전, 보건, 환경 측면의 요구조건들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며 정부에 공장가동 허가를 권고했다.

말레이 정부는 2012년 2월 콴탄 공장의 임시가동을 허가했으나 인근 주민 수천명이 방사성 폐기물 대책 등

을 요구하면서 항의시위를 벌이자 국회 특위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임시가동 허가를 동결했다.

그러나 공장가동 허가가 언제 내려질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며 공장 인근 주민들과 야당 측은 소송을

통해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희토류 생산 후 방사성 폐기물이 남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폐기물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다시 가

져가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그러나 보고서에서 “방사능 수준이 낮아 안전하다”면서 “다만. 관련기관과 비정부기구, 전문가

등으로 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공장 가동을 계속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라이너스가 2억3000만달러를 투자한 콴탄 공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 희토류 원광을 들여와 처리한

뒤 수출하는 시설로 라이너스는 상업가동을 시작하면 2년 안에 중국을 제외한 세계 희토류 수요의 3분의 1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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